
“회원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경영학회”

존경하는 한국경영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학회 차차기 회장 후보로 공천받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이영면 인사드립니다. 회원 여

러분과 함께 역대 한국경영학회의 훌륭한 업적을 계승하면서, 학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기업이 찾아오는 경영학회를 만들겠습니다.

1.1 경영에 대한 연구와 기업의 거리를 좁히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술연구는 글로벌수준에 이르렀으나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에 속시원히, 그리고 충분히 답을 제공하

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경영학 연구를 통해 기업과 동반자적 관계를 지향하겠습

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한국적 경영(K-Management)에 대한 이론정립과 사례개발을 장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의 현안에 대해 이슈 리포트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영학회와 기업간에 공동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2 지역별로 특화된 학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지회활동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별로 학회와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3 참여 학회간에 통합되고 융합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통합학술대회에서 현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동주제를 가지고 여러 학회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세션

을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학회간 통합프로그램과 세션에 대한 지원을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II. 경영학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경영학회를 만들겠습니다.

2.1 경영학분야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구조조정과 함께 경영학분야의 정원감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을 파악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의 경영교육대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경영교육인증원, 경영대학장협의회, 경영대학원장협의회, 경영전문대학원장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부, 산업부 등 정부와 협의해 경영학 분야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2.2 신규회원 확보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경영학분야 연구자들의 경영학회 가입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회를 만들겠습

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각 대학교 대학원간에 학점 교류 제도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통합학술대회 등에서 Pre-Job 인터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3 글로벌화는 K-Management로 특화하겠습니다.

전임 회장단의 글로벌화 사업을 이어받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지역 등에 K-Management

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K-Management를 해외로 확산시키겠습니다.

III. 다양한 회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3.1 미디어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학회 홈페이지를 모바일화하고, 미디어 자료실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3.2 시니어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한림원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학회차원에서 한림원과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3.3 늘어나는 여성 회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회 집행부 구성과 활동에서 여성 임원과 회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3.4 학술대회에서 운영가능한 일가정양립 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캠프와 놀이방같은 일가정 양립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3.5 참여 학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차기회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학회지 평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학회운영비 절감을 위한 공동 사무국 운영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영학회 차차기회장 후보 이 영 면 올림


